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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희진, 하이브 상대 '260억 풋옵션' 소송 1심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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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홍효식 기자 = 사진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(현 오케이레코즈 대표).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

260억원대 풋옵션(주식매수청구권)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12일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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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브-민희진, 풋옵션·계약 해지 소송전

계약 해지 시점·중대 위반 여부 등 쟁점

[서울=뉴시스]홍연우 기자 =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(주식매수청구권)과 주주 간 계약 해지

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. 
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부장판사 남인수)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(현 오케이레코즈 대표)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

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

패소로 판결했다. 

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

하게 됐다. 



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.

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. 두 소송

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. 

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

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,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'최근 2개년도(2022~2023년) 어도어 영업

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'이다.

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.

또한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% 중 75%인 13.5%를 풋

옵션 할 수 있다.

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.

[서울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전경. (사진=뉴시스DB) 2026.02.12.. ks@newsis.com

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.

또 "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'뉴진스 빼가기'를 감행했다"며 "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 해

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"고 강조했다.

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.

때문에 주주 간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시점,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꼽



혔다. 

한편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.

어도어는 이들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약 43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ong15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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